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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0년 8월 1일 주일말씀상고>

1. 주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행해 오셨다

2. 마음 수련

2. 마음 수련은 어떻게 합니까?

2. 마음은 기도하고, 참고, ○○을 고치고, 행할 것을 행하고, 버릴 

○○을 버리고, 주님을 사랑하고, 모르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될 때 수련이 

됩니다. 알아야 담대해집니다.

모순, 습관

4. 낙타바위와 같은 월명동의 바위 절경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? 이

곳을 알려주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지적하며 말씀하셨습니까? 

4. - ○○골, ○○바위, ○○바위, ○○○산 뒤쪽 바위들입니다.

불탕, 거북, 지방, 동그래

5. 어떤 곳이 월명동 명소가 됩니까?

5.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“그 지역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을 그 지역의 

명소로 치고 작품으로 보는 것이다. 내 ○○이 가고 네 ○○이 간 곳은 

길이 빛내야 될 월명동 명소다. 사람도 그러하다.” 하셨습니다. 

손길

6. 주님께 묻기를 “월명동을 이같이 하나님의 대 자연성전으로 만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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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을 이미 확실히 아셨으면서, 왜 주변 산에 본래 있었던 엄청나게 큰 노

송들을 다 베 가 버리게 하여 어쩜 그렇게 한 주도 남기지 않으셨습니

까?” 했습니다. 이 질문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까?

6. -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“내가 이미 소나무 ○○를 길렀다. 너를 

통해 기른 것이다. 이미 자란 노송보다 너를 통해 기른 소나무들이 더 뜻

이 있고 새롭지 않느냐. 전에 있던 노송들은 ○○을 말한다. 섭리사에 옛 

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. 새 시대 새 역사다. 그 노송들이 씨

를 남기고 가서 아예 ○○ 소나무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른 것이다. 그래

서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. 

2세, 기성, 어린


